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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숭실대 교수직 정년을 맞이하여

교수직의 정년은 교수생활을 정리하는 의미가 되지만, 또한 학자로서 생활을 

결산하는 의미를 가진다. 과연 나는‘경제학도’로서 책임 있는 생활을 하였는

가를 나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물론 대학구성원 개인으로서의 생활도 있었지

만 이 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명예교수, e-mail: rheess@s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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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제학자로서 본인(이후 필자로 칭함)의 분석적 사고의 틀이 형성되

는 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짧은 글로 필자의 분석적 사고의 틀을 설명해 내

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에서 소개되는 필자의 논문과 저서가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은 필자의 논문과 저서 그리고 필자의 활동이 어떤 과

정, 배경, 연유에서 쓰여지고 이루어졌는가를 간결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물론 

그 평가는 여러분의 몫이다.

Ⅱ. 경제학도로서 평생의 질문

경제학도로서 필자의 평생의 질문은‘어떻게 정책을 분석적 구도에서 설명해 

낼 것인가?’였다. 필자는 이 질문을 KDI에서 펠로우(Fellow)로 있던 시기

(1982-1986)에 얻게 되었다. 필자의 경제학 교육은 순수한 무역이론이었고1) 

KDI는 정책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이었다. 필자는 경제학 교육이 정책연구에 아

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이론경제학은 정책을 설

명하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시장의 실패가 있는 경우 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것은 시장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암묵적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내버려두면 시장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틀린 가설이

다. 시장의 교환이란 인류역사에서 극히 최근세, 아무리 길게 잡아도 중상주의

가 나타난 12-13세기 이후의 현상이다. 호모 사피언스의 인류학적 연대를 대

략 100만년으로 본다면 최초의 호모 사피언스로부터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얼

마나 시간이 걸렸는가? 100만년 전부를 소비하고 이 시기에 도달한 것이다. 

시장교환의 기초는 재산권이다. 재산권이 확립되지 못한 사회를 시장교환으

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무리가 있다. 

1) 필자는 뉴욕주립대(SUNY at Buffalo)에서“A Cooperative Differential Game 

Analysis of Trade, Capital Movement and Technology Transfer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Economies”를 학위논문으로 1982년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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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KDI 펠로우 시절의 산업-무역정책 연구

필자는 KDI펠로우 시절 산업-무역정책 분야에 전문화하였다. 이론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에게 정책연구는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을 요구하는 도전적 작업이

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필자는 경제학도로서 평생 추구해야 할 주제를 잡았다

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발표한 논문은 당시 연구 활동의 범위를 말해 준다. 

Rhee, Sung-Sup (1985),“Trade Patterns of Resource-Rich Developing 

Countries in the Pacific Basin”, Trade Policy Issues in the Pacific 

Basin, edited by Young, Soogil, KDI, pp. 137~177.

이성섭 (1983),“동부아시아 제국의 비교우위패턴 분석”,『한국개발연구』, 제5권 3호, 

pp. 144~165.

이성섭 (1984),“수출자율규제와 쿼타배분제도 개선방안”,『한국개발연구』, 제6권 3

호, pp. 120~138.

이성섭·강성윤 (1985),“안정화 시책하의 수출지원방식에 관한 분석”,『한국개발 연

구』, 제7권 3호, pp. 139~156.

이 시기 연구는 후에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발간 SSCI저널인 The Developing 

Economies에 출판되었다.

Rhee, Sungsup (1988),“Recent Industrial Adjustments of Korean Economy 

and Underlying Policy Reforms,”The Developing Economies, Vol. 26, 

No. 3, pp. 222~246.

또 서울대 경제연구소 기획연구인『고도성장기의 일본경제』에 무역정책 분

야 집필자로 초청받아 연구하게 되었다. 

이성섭 (1989),“고도성장기 일본의 무역과 무역정책,”정영일-박우희 편,『고도     

성장기의 일본경제』, 서울대 경제연구소 일본경제연구총서 I, pp. 22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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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학에서 제도연구 심화

KDI에서 대학(숭실대)으로 직장을 옮김(1986년부터 현재까지)으로써 경제학 

공부를 심화할 수 있는 여유와 기회를 갖게 되었다. 강의(경제원론, 미시-거시 

경제학,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 산업정책, 무역정책, 계량경제학 등)를 준비

한다는 것은 경제학 이론기반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뿐만 아니라 정책자문, 

정책연구, 미디어 및 시민운동을 통한 현실참여는 경제학 공부의 깊이와 범위

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 시기는 대체로 3기간으로 구분된다.

1. 1992년 러시아 이행경제의 경험

우연하게 갖게 된 모스코바 이공대학(MIPT: Moscow Institute of Physics & 

Technology)2)에서 1992년 가을학기 기간 중의 교환교수 강의(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ial Policy)는 경제학 공부의 방향을 잡는 한 전기를 마련

해 주었다. 이 강의는 MIPT에서 소책자로 출판되었다.

Rhee, Sungsup (1994),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ial Policy: with 

Applications to Cases of Korea and Russia, MIPT Press, pp. 1~139.

당시 러시아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 중에 초기단계였다. 사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혼란한 상황이었다. 당시 제퍼리 삭스 교수에 의해

서 주도되던 IMF는 러시아에 1992년 1월을 기해서 모든 국가재산을 최단기일

에 사유화하는 Big Bang 접근방법을 주문하였다. 그 결과는 참담해서 사유화

가 시장교환을 활성화하기보다 소유권 갈등이 증폭되어 극도의 혼란을 초래하

였다. 이 혼란상황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필자의 경제학 공부의 

방향설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Rhee, Sungsup (1996),“Institutional Changes and Privatization Policies in 

Russia”, 『북방경제연구』, 제7호, pp. 241~282.

 2) 이 모스코바 이공대학(MIPT)은 러시아 판 MIT에 해당하는 수준의 대학이다. 스탈린에 의

해서 설립되었으며, 사하로프 박사는 이 대학 연구소에서 수소폭탄의 제조 원리를 만들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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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을 통한 현실참여(1995-1999)

  필자는 적극적 현실참여 지식인이었다. 경실련의 국제위원장(1995-1996)

을 하면서 당시 정부가 과시적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OECD가입이 위험한 

정책임을 주장하였다. 당시 OECD가입조건은 자본시장 자유화였다. 그런데 우

리나라 금융산업은 관치금융의 저개발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필자

는 멕시코 경제위기 사태를 소개하며 우리도 그 전철을 되풀이 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3) 그러나 정부는 OECD가입을 강행하였고, 정확히 1년 후 우리는 

IMF경제위기를 맞게 된다. 

이성섭 (1996),“OECD가입과 개혁정책 과제”,『OECD가입과 우리의 정책과제』 국회

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제2회 정책세미나 결과보고서, 1996.7, pp. 53~74.

경실련 정책위원장(1997.12-1998.12)을 하면서 고심한 문제는‘외환위기

가 어떻게 모든 부문의 부실로 나타나는 경제위기를 촉발하였는가?’였다. 문

제의 원인은 관치체제이다. 사회 경제의 모든 부문의 운용이 정부 관련부서의 

지도 감독에 의해서 움직이는 체제, 즉 관치주의체제에서 민간은 기회주의적

(opportunistic) 행동을 하게 마련이고, 이것이 사회 경제 각 부문에 부실을 쌓

아가게 되었다. 금융기관, 공기업 등의 부실 운용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성섭 (1998),“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메카니즘 모색을 위한 제도개혁,”『경제학연

구』, 제46권 1호, pp. 315~340.

문제의 궁극적 해결방향은 관치주의의 극복이고 자유 법치(liberal system 

and rule of law)의 실현이다.4) 이것은 자율책임성의 원리를 구현하는 시스템

을 사회 경제의 각 부문에 구축하는 것이다. 이 개념에 대한 인식은 경제학자

에게 사회질서의 개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필자의 중요 

정책제안 주장을 담은 논문들(최근 주장까지 포함)을 모아서 다음의 저서가 출

판되었다.

 3) 필자는 1996년 1년 내내 국회, 정당, 언론에서 이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4) 관치주의라는 용어는 관(官)의 주도에 의해서 운용되는 사회 경제체제를 의미하는 필자의 

조어이다. 어느 토론회에서 필자가 이 조어를 사용하였을 때(1998년) 후꾸가와 유기꼬 교

수는 일본에는 관주주의란 용어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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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 (2013a),『관계교환질서의 자율책임성원리와 한국사회의 자유법치』, 숭실대출 

판부, pp. 1~254.

3. 2003-2004년 George Mason대학 공공선택연구소(Public Choice 

Center) 방문

2003-2004년 2학기 간의 George Mason 대학교 Public Choice Center 

방문(senior visiting scholar)은 필자의 경제학 사고에 새로운 전기를 주었다. 

그것은 복수의 개인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여러 개인 간에 공동체적 의사결정

을 하는 문제가 하나의 개인의 의사결정 문제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깨

달음이다. 이 깨달음은 후에 필자의 제도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즉, 제도는 복수 개인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공공선택적 의사결정(public 

choice)의 결과라는 깨달음이다. 공공선택과 제도 간의 연관관계는 다음의 글

로 발표되었다.5)

이성섭 (2007),“개인과 집단 간의 연결고리로서의 제도”,『제도와 경제』, 제1권 1호, 

pp. 5~15.

Public Choice Center에 체류하는 기간 수행한 다음의 연구는 필자의 경제

학 공부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Rhee, Sung Sup (2004),“Judicial Review and Market Institutions: Case of 

Korea”, presented at 2004 Annual Meeting of Public Choice Society, 

Baltimore, March 2004.6)

이 연구는 한국의 헌재판례가 한국의 법치질서의 근간을 놓는다는 생각에서 

헌재판례(1988-2002) 중에서 경제문제관계 120여개의 판례를 선별해서 분석

 5) 제도가 공동체의 공공선택적 의사결정의 결과라는 깨달음은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필자의 

애착성향에 힘입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공공선택학파의 연구에서는 당시 제도를 공

공선택과 직접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있었다. Peter Boettke와 

같은 학자가 이 문제에 전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6) 이 논문은 수정되어 Rhee, Sung Sup (2012),“Is the Rule of Law Friendly with 

Exchange Activities?”,『제도와 경제(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Vol. 6, No. 3, 19-48으로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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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도하였다.‘판례는 교환활동에 친화적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고심 끝에 

정해졌다.7) 이것은 효용 비용으로 척도를 정하는 전통적 경제학 접근방법과 구

분된다. 

연구개시 전에는 부정적 선입관이 있었다. 왜냐하면, 법관들은 경제적 또는 

경제학적 식견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선입관이기 때문이다. 그

러나 분석의 결과는 놀라웠다. 판례가 분명하게 교환활동 친화적이라는 것이

다. 경제활동이나 경제학도 모르는 법관이 어떻게 교환활동 친화적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인가? 

1년여의 고심 끝에 얻은 수수께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법치(rule of 

law)의 원리는 그 자체로 교환활동 친화적이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법치원

리가 적용되는 교환활동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다분히 하이에크가‘자생적 질

서’(spontaneous order)를 제시하면서 제기한 질문과 유사한 질문이다.8) 이

것은 다수의 개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생활에는 법치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필자의 경제학 공부가 공공선택의 

문제를 거쳐서 뒤에 소개되는“관계교환경제학”(RXE: relation exchange 

economics) 또는“열린 경제학”(OSE: open system of economics)에 이르

는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이성섭 (2012b),“관계교환 경제학”,『제도와 경제』, 제6권 2호, pp. 123~151.

이성섭 (2013c),“열린 경제학과 닫힌 경제학”,『제도와 경제』, 제7권 2호, pp. 13~43.

Ⅴ. 제도경제학 연구

1. 한국제도·경제학회 설립

제도문제를 중심개념으로 다룰 한국제도·경제학회(KIEA: Korea Institution 

 7) 법원판례가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하는 문제를 어떻게 분석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경제학에서 연구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판례는 

교환활동에 친화적인가?’라고 문제를 정의함으로써 새로운 접근방법의 방향을 설정하였

다. 

 8) F. A. Hayek (1982), Law, Legislation and Liberty, Routledge & Kegan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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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conomics Association)가 필자와 학회원로학자들의 주도로 2002년 설

립되었다.9) 필자가 Public Choice Center에서 돌아온 뒤 2004년 가을부터 본 

학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학회활동이 본격화되었다. 학술지『제도와 경제』는 

2007년 창간호를 내게 되었다. 필자는 창간호의 권두논문(이성섭 2007, op. 

cit.)을 쓰는 영예를 갖게 되었다.

본 학회는 제도연구, 제도경제학, 공공선택 분야의 외국의 석학들을 매번 약 

30여분씩 초청하여 국제컨퍼런스를 2차에 걸쳐 개최하였다. 필자는 당시 회장

을 마친 상태이었지만 컨퍼런스 준비에 핵심적 역할을 감당하며 두 컨퍼런스에

서 총 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Rhee, Sung Sup (2009a),“Institutions and Industrial Policy: Case of 

Heavy-Chemical Industries (1973-79) in Korea”, presented at 2009 

KIEA (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 KEA (Korea 

Economics Association) Conference entitled Institutions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which were conven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ugust 18-19, 2009.10)

Rhee, Sung Sup (2009b),“Institutions and Entrepreneurship”, presented at 

2009 KIEA-KEA Conference entitled and convened as above.

Rhee, Sung Sup (2010),“Market Exchange, Relational Exchange, and 

Evolution of Market Institution”, presented at 2010 KIEA-KEA 

Conference entitled Institutions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II, which 

were convened at Chung-Ang University, August 10-11, 2010.

또한 2011 KIEA 국제컨퍼런스는 일본 응용경제학회(JAAE: Japan 

Association for Applied Economics) 주최와 초청으로 일본 Fukuoka에서 8

월 17-18일 갖게 되었다.

 9) 한국제도·경제학회에서 방점은 본 학회가 제도경제학(institutional economics)을 연구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경제학(institution and economics)을 연구한다는 의미로 넣

게 되었다.

10) 이 논문은 Routledge 출판사에서 Institutional Economics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의 제목(edited by Y. B. Choi)의 책 ch. 7, 139-153쪽으로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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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e, Sung Sup (2011),“Is the Rule of Law Friendly with Exchange 

Activities?”, presented at 2010 JAAE-KIEA Conference entitled 

Institutions, Law, and Economic Development, which was convened at 

Fukuoka International Congress Center, August 17-18, 2011.

2. 관계교환경제학

관계교환경제학(RXE)는 경제학 사고의 지평을 한 차원 넓히는 시도이다. 주

류 경제학은 최적화-균형분석의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것은 극히 예외적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즉, 재산권이 완전하게 정의되고 집행되는 경우, 또는 사

람들 사이에 완전한“공감-동의”(SCF: sympathy-consent free)가 이루어

질 때이다. 현실적으로 재산권은 완전하게 정의되거나 집행될 수도 없고, 사람

들 사이의 공감-동의는 언제나 불완전하다. 이런 현실에서 최적화 행동은 불가

능하며 최적화에 기반을 둔 균형분석을 고집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신뢰

(trust), 즉 공감-동의에 입각한 관계교환 행동을 한다. 

이성섭 (2012b),“관계교환 경제학”,『제도와 경제』, 제6권 2호, pp. 123~151.

이성섭 (2012c),“관계교환경제학이란 무엇인가?”,『제도와 경제』, 제6권 3호, pp. 

5~18.

RXE는 경제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접근방법이다. RXE는 정책연구의 분

석기반을 한 차원 넓혀 준다. 관계교환이 가치교환보다 더 근원적이다(이성섭 

2012b). RXE와 주류경제학은 대체적이지 않다. 주류경제학은 RXE의 특수상

황 부분집합이기 때문이다. 관계교환의 시각으로 보면 더 넓은 차원의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주류경제학 분석이 갖지 못한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 시장 

가치교환이 아닌 관계교환활동이 기본적 교환활동으로 간주되게 된다. 또한 법

치와 교환활동 간의 관계가 설명되고 사업심(entrepreneurship)이 설명된다.

모두에 언급된 바와 같이 관계교환경제학(RXE)이라고 소개될“열린 경제

학”(OSE: open system of economics) 연구는 필자가 필생의 연구주제로 

잡았던‘정책을 분석적 구도에서 어떻게 설명해낼 것인가?’에 대한 결론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있다. 관계교환경제학(RXE) 그리고 공감-동의 차원(SCD)으로 

경제학은 정책(동시에 사업심: entrepreneurship)을 분석적 구도에서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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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는 이론기반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관계교환경제학

(RXE)으로 주류경제학은 미래와 연결되는 출구(gateway)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필자는 WEAI(Western Economic Association International, 미국

서부경제학회)에서 관계교환경제학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현재 영문저서를 

출판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 중이다.

Rhee, Sung Sup (2013),“Imperfect Property Rights, Bounded Rationality and 

Relation Exchange”, presented at 88th Annual Conference of WEAI, 

Seattle Washington, June 28-July 2, 2013.

Rhee, Sung Sup (2013), Relation Exchange Economics, forthcoming.

3. 열린 경제학과 닫힌 경제학

닫힌 경제학의 근본적 문제는 결정적 시스템(determinate system)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stochastic한 형태이더라도 미래가 예측 가능해진다. 따

라서 균형분석이 가능하며, 이것이 경제시스템을 균형 해(解)의 틀에 갇히게 만

든다. 

공감-동의 차원(SCD: sympathy-consent dimension)을 도입하면 개인은 

예컨대 신뢰(trust)에 입각한 관계교환활동을 하게 된다. 관계교환활동은 최적

화(optimization) 의사결정이 아니라 만족화(satisficing) 의사결정이며, 경로

의존적(path-dependent) 행동이다. 이 세계는 최적화-균형으로 설명되는 세

계를 극단적 부분집합(SCF)으로 포함하는 만족화-비균형의 세계, 공감-동의 

차원(SCD: sympathy-consent dimension)을 새로운 분석의 차원으로 포함

하는 열린 경제학(OSE: open system of economics)의 세계이다. 열린 시스

템에서는 비결정적 시스템(indeterminate system)이다. 따라서 미래는 어떻게 

발전될지 가늠할 수 없다. 즉,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성섭 (2013),“열린 경제학과 닫힌 경제학”,『제도와 경제』, 제7권 2호, pp. 13~43.

이 세계에서 개인의 행동은 최적화-균형 시스템에 지배되지 않는 새로운 자

유도(degree of freedom)을 갖게 된다.11) 결정적 시스템에 억매이지 않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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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자유행동은 법치의 원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즉, 관계교환이라는 

공감-동의 차원의 원리, 예컨대 신뢰(trust)에 제약을 받는다. 이것이 경로의

존성의 세계이고, 공감-동의의 세계이고, 관계교환의 세계이다. 

이 세계에서는 교환을 활성화하는 방향의 제도화 또는 투자가 논의될 수 있

다. 이것은 정책을 입안하는 접근방법에서 근본적 차이를 준다. 필자는 그간 관

계교환경제학의 저작을 편집하여 저서로 출판하였다.

이성섭 (2013b),『관계교환경제학』, 숭실대출판부, pp. 1~226.

Ⅵ. 산업-무역정책 연구

1. 사업심(entrepreneurship) 경제학

정책연구에서 핵심적 개념이‘사업심’(entrepreneurship)이다. 문제는 주

류경제학에 이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실패가 있을 때 

정부정책이 정당화된다는 잘못된 주장이 나타난다. 열린 경제학(OSE: open 

system of economics)은 최적화-균형분석에 국한된 주류경제학을 공감-동의 

차원(SCD)의 일반적 상황으로 확장시키는 접근방법이다.

따라서 열린 경제학에서는 사업심, 비즈니스 모델이 분석적으로 설정된다. 

이 구도에서 지렛대 요인(leverage factor)로 자본축적, 기술발전, 인지발달, 

도시화, 교육, 제도, 법-도덕, 표준화 등의 역할이 파악된다. 

이성섭 (2009),“제도와 사업심(entrepreneurship) 경제학”,『제도와 경제』, 제3권 2

호, pp. 37~60.

2. 산업-무역정책 연구

KDI School은 2007년 한국의 산업화 경험을 정리하여 개도국 정책수립자들

에게 교육하기 위한 목적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재경원 발주)

11) 공감-동의 차원에서 결정되는 관계교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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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화학공업화 분야 연구자로 필자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물이 다음의 저서

이다. 

Rhee, Sung Sup (2008), Cases and Analyses of the Heavy-Chemical Industrial 

Policy Promotion Policy(1973-79) in Korea,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pp. 1~114.

이성섭 (2008),『중화학공업화 정책(1973-79)에서 나타난 한국 산업화의 경험:  제도

경제학적 관점』, 기획재정부, KDI 국제정책대학원, pp. 1~121.

이 내용은 정리되어 영국출판사 Routledge에서 출판되었다.

Rhee, Sung Sup (2012),“Institutions and Industrial Policy: the Case of 

Heavy-Chemical Industries in Korea (1973-9)”, Chap. 7 of Institutional 

Economics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edited by Y.B. Choi, 

Routledge Frontiers of Political Economy, pp. 13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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